통일이나 반통일이냐?  

우리의 중허리 장산곶은 그 텃세가 거세기로 유명한 곳이다. 대륙의 묏뿌리가 바다를 향해 미친듯이 냅다 뻗히다가 갑자기 허리를 잘리니 거기서부터 깊은 수렁이 생겨 물살이 숨가쁘게 소용돌이친다. 

따라서 망망대해와 접해 있는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기압골의 변화는 곧바로 장산곶 마루턱에 와 닿아 그곳의 세찬 물살과 함께 풍랑이 조용히 잦을 날이 드물다. 

이리하여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깔이 드세고 풀뿌리 나뭇잎가지가 약한 놈은 견뎌 배기질 못하고 거칠고 우람한 낙낙장송만이 살아남아 드높이 우거졌다. 

이 우거진 솔밭에는 유명한 전설이 많았다. 

